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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 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
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 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소
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
된 이들은 적다.


